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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동하는대자연 븮찰나의풍광븯븣앵글에행복을담다

박영진作븮윤재림의여인븯

조동원作븮무등,반딧불이날다’

최규복作븮승촌보일출븯

박영범作븮광안해무대교븯

금기풍作븮아름드리소나무븯

뱞이태연作
븮대설주의보븯

임명철作븮busstop븯

노경옥作븮임실국사봉븯

정종락作 ‘헝거링엘스사막언덕’

용세열作븮월출산의일출븯

김동환作븮대야제의물안개븯

이금희作븮승마븯

최종열作븮바라나시븯

김재홍作븮봄븯

이남作븮대굴포의환희븯

박종확作븮국향븯

김승흥作븮폭풍전야븯 황금동作븮연꽃의향연븯 황지원作븮부안계화도븯

물흐르듯흘러가는생활속에서자연과함께

행복한삶을반추해보는아름다운사진전이열

린다.

대자연의순수,소소한풍경,그속에담긴메

시지를 표출하는데 주력해 온 ‘광주사진클럽

븯(회장김승흥·사진)이 26일부터 29일까지광주

학생교육문화관에서 생생한 자연·찰나의 풍광

을선보인다.

꽃내음으로 가득한 들판부터 이끼로 가득채

워진 수려한 숲속의 계곡, 다중 노출로 승화시

킨 연꽃의 향연, 아름드리 나무에 내려 앉은 설

경, 황홀한 일출 등 주옥같은 풍광들을 조화롭

게표출한80여점의작품을풀어놓는다.

자연의은밀한숨결을찾아독창적으로 시각

화한 숲과 계곡, 들녘의 꽃들은 잔잔한 율동감

을 던지며, 보는이들에게 생명·바람·공기의 기

운을물씬느끼게한다.

창의성과예술성으로또다른세상을엿볼수

있는이번작품전에는20명의회원이참여,개인

부스로설치·전시된다.

자연과 함께 행복을

여는 사람들인 ‘광주사

진클럽’은 2009년 창립

전을 연 후, 소박한 열

정으로 매년 사진이라

는매개체를통해현대

적인 조형성과깊고그

윽함의세계를채우며우의를다지고있다.

김승흥 회장은 “과거·현재도 그러했듯이 먼

훗날도자연과인간이하나되는정서적교감을

사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

채워가겠다”며 “이번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회

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앞으로도 대자

연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데 동참할

것”이라고말했다.

한편,전시오픈식은 26일오후 5시서구쌍촌

동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1층전시실에서열린

다. /김영근기자

자연과함께행복을여는사람들븣‘광주사진클럽’회원전,26-29일광주학생교육문화관

븮자연과인간의교감븯이전하는행복메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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